
염불로 팔십억겁 생사의 죄 소멸

염불(念佛) 수행을 하는 방법

불자 여러분! 염불 수행을 할 때 방법

은 날짜를 정해 놓고 염불하는 ‘기일염

불(期日念佛)’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

‘시간염불(時間念佛)’ 그리고 천 번 만 

번 수량을 정해 놓고 하는 ‘수량염불(數

量念佛)’ 수행 등이 있습니다.

수행자가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기일

염불(期日念佛)은 정해 놓은 날짜를 채

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게으른 생각을 떨

쳐내고 일념 염불로 나아갈 수 있게 됩

니다.

경전과 논서에는 1일 염불로부터 시

작하여 2일 염불, 3일, 4일, 5일, 6일, 7일, 

10일, 21일, 49일, 100일 염불을 거론하고 

있습니다. 염불은 1일에서 100일 동안 수

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

〈관무량수경소〉에서는 “일체 범부에

게 권하여 하루나 7일간 일심으로 아미

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면 결단코 왕생할 

수 있다.”라고 기일염불을 강조하고 있

습니다.

불자 여러분! 염불 수행을 할 때는 하

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

시간염불(時間念佛)이 필요합니다. 왜냐

하면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뒤로 미

루는 마음이 생겨나 염불 수행을 한 번

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

문입니다.

아침에 일어났을 때나, 저녁에 잠들기 

전에 시간을 정해 놓고 염불 수행을 하

면 잠자는 시간에도 염불이 이어져 몽중

일여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하

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염

불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

불자 여러분! 하루에 108번, 천 번, 만 

번, 십만 번 등 자기의 역량에 맞게 부처

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수량염불

(數量念佛)이 있습니다.

〈관무량수경〉에서는 “지극한 마음으

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십념을 

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

까닭에 생각 생각 가운데 팔십억겁 생사

의 죄를 제거하느니라.”고 하여 구족십

념(具足十念)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〈지장보살본원경〉에서도 “7일 동안 

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 번을 채워야 

하느니라.” 하여 보살의 명호를 만 번 염

하게 하였습니다.

이와 같이 수량염불은 마음을 전념하

게 하는 좋은 방편으로서 잡념을 퇴치하

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

그러나 수량에 대한 강한 집착은 바람

직하지 않습니다. 

불자 여러분! 염불수행을 할 때는 실

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익혀 충분히 

이해하고 난 후에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

합니다.

불자 여러분! 모두에서 말했듯이 다

시 말하면 염불(念佛)이란 의미 속에는 

모든 우주 만법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

서, 또한 깨달은 진리를 미혹한 중생들

에게 전하여서 중생 모두가 생사윤회의 

고통을 뛰어넘어 상락아정(常樂我淨)의 

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불(佛)

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

것이 염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

므로 염불은 ‘자각각타 각행원만하신 부

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’이라

고 할 수 있습니다.

여래 법신은 영원한 바라밀 

“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

까닭으로 영원하다는 생각, 즐겁다는 

생각, 나라는 생각, 깨끗하다는 생각을 

내는 것은 뒤바뀐 잘못된 견해가 아닙

니다.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있습

니다. 

그 까닭을 말하면 여래의 법신은 곧 

영원한 바라밀(波羅蜜)이며, 즐거운 바

라밀이며, ‘나’라는 바라밀이며, 깨끗한 

바라밀인 까닭입니다. 부처님 법신을 이

렇게 보는 이는 올바른 견해라 하며, 올

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부처님의 참된 

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. 부처님의 입에

서 났으며, 바른 법에서 났으며, 법으로 

교화하여 법의 재물을 얻은 까닭입니다.

 세존이시여, 맑고 깨끗한 지혜란 일

체 아라한·벽지불들의 지혜바라밀입

니다. 이 맑고 깨끗한 지혜는 비록 깨끗

한 지혜라고 말은 하지마는, 저 괴로움

이 멸한 진실하고 완전한 법(滅諦)의 경

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. 하물며 네 가

지를 의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. 그 까닭

을 말하면, 삼승(三乘)을 처음 배우는 이

는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고, 저 뜻을 마

땅히 깨닫고 얻을 것이므로 그를 위하여

서 세존께서 네 가지 의지함을 말씀하셨

습니다. 

세존이시여, 이 네 가지 의지한다는 것

은 세간의 법입니다. 세존이시여, 하나

에 의지한다는 것은 일체에 의지하는 것

이므로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(上

上)이 되니, 이 가장 으뜸가는 제일의(第

一議)가 바로 괴로움이 없어진 법(滅諦)

입니다.”

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상

(常), 낙(樂), 아(我), 정(淨)을 믿는 것은 

그릇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

있다. 

이른바 열반 4덕(四德)이라고 하는 영

원하고, 즐겁고, 내가 있고, 청정한 덕은 

부처님 법신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법신

을 이렇게 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부처

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다. 불자의 정

의를 이 장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. 〈화

엄경〉이나 〈법화경〉에 설해져 있는 바이

기도 한 “부처님 입에서 태어나고 부처

님 법에서 교화되어 태어난다.”(從佛口

生 從法化生)는 말이 강조되면서 출세간

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인 제일의가 괴로

움이 없어진 멸제(滅諦)이니 여기에 의

지하는 것이 법신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

말이다.

여기서 또 상(常), 낙(樂), 아(我), 정

(淨)을 바라밀로 표현하며 여래의 법신

이 영원한 바라밀이라고 하였다. 바라밀

이란 바라밀다를 줄인 말인데 완성된 경

지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. 흔

히 ‘저 언덕에 이른다’는 도피안(到彼

岸)으로 번역하는데, 모든 실천적인 수

행 전부를 통칭하는 말이다. 〈반야심경

주해〉에 설명하기를 “중생이 지혜에 미

혹됨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를 하고 있

는 것을 차안(此岸)이라 하며 보살이 반

야를 닦아 지혜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말

미암아 열반에 도달한 경지를 피안(彼

岸)이라 한다.”고 하였다. 또 어떤 곳에

는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

설명한 곳도 있다. 〈능가경주〉에서 그렇

게 말했다. 

이 바라밀을 수행의 지위와 관련해서 

구분해 말하기도 한다. 〈유가론기〉에 의

하면 보살의 수행 지위와 관련시켜 아직 

초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바라밀

이라고 하고, 초지(初地)에서 7지(七地)

까지를 근바라밀(近波羅蜜)이라 하며 8

지(八地) 이상을 대바라밀(大波羅蜜)이

라고 한다 하였다. 

이 장(章)에서 설해진 말 가운데 주의 

깊게 읽어야 할 대목은 네 가지 열반 4덕

을 의지하는  것은 세간의 법이라 하여 

출세간의 상상지(上上智)가 못 된다는 

점이다. 

말하자면 최후의 완성된 열반의 경지

인 제일의(第一義) 멸제(滅諦)는 의지

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. 달리 말하면 무

소득(無所得)의 경지다. 수행이 완성된 

최후의 경지는 ‘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

조사도 없다’는 말이 있다. 불견(佛見), 

법견(法見), 조견(祖見)이 남아 있으면 

아직 완성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

이다. 

이는 선가(禪家)에서 오히려 자주 해

온 말이다.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남이 

있으면 이것이 상(相)이 되어 실제 부처

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다. 비록 말

을 의지하지마는 이때는 의언진여(依言

眞如)가 되어 이언진여(離言眞如)가 아

니라는 것이다.           

〈반야불교연구원장〉

〈밀양 사천왕사 주지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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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흐르네 

“수행승들이여, 또한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

데 사실에 대해 관찰한다. 수행승들이여,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

네 가지 거룩한 진리 가운데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는가? 수행승들

이여, 이 세상에 수행승은 첫 번째 ‘이것이 괴로움이다’라고 있는 그대로 

분명히 알고, 두 번째 ‘이것이 괴로움의 생성이다’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

히 알고, 세 번째 ‘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’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

고, 네 번째 ‘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’라고 있는 그대로 분

명히 안다.” 

뭇 삶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다. 뭇 삶은 그 

위의 배다. 빠르게 흐르는 강물 위에 놓일 수도 있고, 느리게 흐르는 강물 위

에 놓일 수도 있지만 흐르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. 

어찌 보면 마음대로 흐르는 것 같고,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

흐르는 것도 같다. 그러나 그 배에는 키가 없다. 얼마나 불안하겠는가. 

키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모아 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. 

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쌓이고 쌓여야 없는 키를 계속해서 찾는 자의 소리를 

들을 준비가 된다. 그 전에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자리

를 뱅뱅 돈다. 

없는 것을 찾는 그 간절함이 마음에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. 스승은 

풍선을 불어주지는 않는다. 스승은 바늘만 들고 있다. 풍선을 불어오기만 하

면 바로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. 

불지 않은 풍선을 가지고 와봐야 아무 소용없다. 풍선을 찔러본들 아무 소

용이 없는 줄  알기 때문이다. 전하는 것은 없는데 찾는 마음은 버리지 못한

다. 그 찾는 마음의 풍선이 가득 차 답답함에 빠진다. 

그러다 물 흐르듯 흐름을 알아버린다. 이제 흐름을 막지 않고 잡지 않는

다. 그것이 그 뜻이다. 다른 뜻이라는 것이 없다.

뭇 삶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궁구한다. 부처님은 단박에 말씀하신

다. “이것이 괴로움이다” 그 궁구하는 그놈이 바로 괴로움이라 바로 일러주

신다. 

참으로 쉬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. 왜냐하면 그 듣는 자에게 위임장을 

주어 버렸기 때문이다. 그러니 사기꾼은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것이다. 자기

를 잡아 감옥에 보낼 생각은 꿈에도 없다.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려고 하

는 것이다. 

위임장을 회수할 때까지는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. 사실에 대

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사대오온이 형성되어 있는 그 흐름을 역류시키지 

않는 일이다. 잘 되는 일과 못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. 이것을 잊어

버리면 흐름을 또 역류시켜 버린다. 삶에 대해 항상 이런 역류에 도전받고 

있다. 

그리고 마음이 넘어가버린다. 그리고 자신이 역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

버리고 괴로워한다. 괜찮은 삶이나 괜찮지 않은 삶이나 잘된 일과 잘되지 못

한 일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다.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이지 역류가 없

는 것은 없다. ‘이것이 괴로움이다.’ 자신의 형성에 시비하는 마음을 버린다

면 그에게는 오온을 나다, 나의 것이다, 나의 자아다라는 말이 사라진다. 그

러면 생성되어 소멸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. 

누구나 그 본연이 형성되어 있는데

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고만 살았네.

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나니

그 형성력 그대로 불편함 없이 지내네.

〈(사)여시아문 선원장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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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

이주노동자 민팡씨 가족 위해 한국행…호흡곤란·기침 잦아

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…매일 병원비만 100만원

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일상, 

미얀마 청년의 눈물


